
2강. 시놉시스란 무엇인가.

-기획안 작성법.

시나리오 공모전에 있어서는 일단 시놉시스(기획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획자가 모든 시나리오를 일일이 읽을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단 시놉시스로 상중하를 분류하고, 그리고 첫 3페이지에서 더 읽을지 말지가

결정됩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뒤에는 죽이는 씬이 나옵니다 하는 건 설득력이 없죠.

시놉시스는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려는 제작자 감독 기타 등등의 관계자들에게 왜 이 드라마

(시나리오)를 쓰게 됐는지, 작품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줄거리)

은 어떤 것인지, 또한 어떤 캐릭터를 가진 인물들이 나오는지 설명해주는 청사진 같은 것이

다.

수많은 시나리오와 대본을 받고 검토해야 하는 제작자나 감독의 입장에서 시나리오나 대본

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란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 시높시

스를 읽고 작품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 해보자. 시놉시스는 좋은데 작품이 안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시놉시스는 재미없는데 작품은 재미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럴 때 안타깝게도 제작자나 감독은 일단 좋은 그리고 재미있는 시놉시스를 고르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시놉시스가 엉성하면 읽히기도 전에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다. 

아무리 심성이 착한 사람이라도 후줄근하게 하고 선을 보러나가면 퇴짜를 맞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그만큼 시놉시스는 중요하다. 그 작품의 얼굴이기 때문이다. 

그럼 작품의 얼굴인 시높시스는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에게 눈, 코, 입, 귀가 모두 있듯이 시놉시스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들어있어야 한

다.

1) 왜 이 작품을 쓰게 된 현실은 무엇인가(사회의 현실)

2) 이 작품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시청자에게 주려는 것, 주제)

3)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가(나이, 직업, 성격 등등)

4) 줄거리(A4 용지 2매 이상~ )



 

이런 내용들만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의 형식은 자유다.

최근의 이력서에는 독특한 자기만의 개성이 녹아있듯이, 요즘 또한 위와 같은 순서를 따르

지 않고 개성 있는 방법으로 시놉시스를 쓰는 경향이 많다. 한눈에 어필해야 하므로.

시놉시스를 쓸 때 중요한 것! 제작자나 감독이 그래 바로 이런 이야기가 필요했어, 이런 인

물이면 사람들이 웃기겠어(울리겠어), 이 얘기 참 신선한데 하면서 첫눈에 반해야 한다. 

그래야 당신의 시나리오를 극본을 끝까지 읽을 것이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 1. 2회에서 재미없고 지루한 드라마는 바로 채널이 돌아가기 마련입다.

우선, 이런 시나리오, 드라마의 기획안 작성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컨셉.

컨셉이란 건 내가 쓰려는 드라마, 시나리오를 딱 16자 정도로 줄인 말입니다.

간단하게 기획자에게 내가 쓴 대본이 무슨 얘기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컨셉은 역시 신선해야 하고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재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드라마 틱한가? 코믹한가? 새로운가? 

아이디어가 뛰어난가? 발상이 전환되었나 등 

-기획의도.

기획의도는 작의입니다.

즉 작가의 의도, 이 글을 쓰려는 작가의 목적과 신선한 발상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특히 살짝 문학적 감수성과 필력도 필요합니다.

더욱 사회성이 들어있고 현실을 반영하는 기획 의도는 더욱 좋겠지요.

- 인물

등장인물은 메인 주인공의 이름. 나이. 캐릭터를 설명합니다.

가령, 남녀 멜로물일 경우, 그 중 더 메인 주인공을 먼저 서술합니다.

캐릭터 설명은 임팩트 있고 극명하게. 재미있게.  

20분 드라마의 인물은 메인 주인공 외에 3-4명.

60분 드라마는 메인 주인공 외 10명 이내

100분 시나리오는 메인 주인공 외 20명 내외.

-줄거리

전체 줄거리는 너무 지루하지 않게, 너무 친절하지 않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친절함이란, 너무 주인공의 일상을 주저리 주저리

서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줄거리는 최대한 영화 카피처럼. 그리고 주인공의 감정선을 따라 쓰는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읽기가 좋죠

【 시놉시스와 트리트먼트 】 

시놉시스 : 시나리오 전체를 요약한 개요 혹은 줄거리

☞ 모 작법서에 나와있는 외국의 사례에서 시놉시스의 시장가격은 아이디어로 분류되어 시

나리오 대가의 Max 1/3 이하 수준입니다.

트리트먼트 : 시놉시스를 더욱 발전 시킨 형태. 대개 시퀀스별로 작성.

☞ 대개 트리트먼트는 작가 이외에도 감독 등 연출 전문가들의 조언과 협의에 의해 작성되

며 '콘티'(정식명칭 콘티뉴이티으로서 사전적 의미의 시나리오가 아닌 '스토리보드')가 있다

면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그 분량에 있어서도 시나리오의 분량을 넘어설 만큼 방대해질 경

우가 있습니다. 이른 바 '설정집'이라 불리우는 것도 이 트리트먼트의 일종입니다. 트리트먼

트는 실제 촬영과 제작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나리오 작가의 관점에서는 '그림 없는 콘

티'라고할 수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

시나리오의 진부함과 신선함은 무엇으로 구분할까요.

얼만큼 신선해야 할까요. 흔히 말하는 SOMETHING NEW란 무엇일까.

신선함이란 어느날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는 모방에서 옵니다. 하지만 그 신선함을 갖기 위해서는 시각, 즉 발상의 전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전 <방자전>은 그간의 춘향전을 사랑의 연락책인 방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작품으로 흥

행에 성공했습니다.

기존의 작품을 단지 주인공의 시각 만을 바꾼 것이죠.

예전 텔레비전 드라마의 문근영 주연의 <신데렐라 언니>는 그간 새어머니가 데려온 딸 신

데렐라 언니, 팥쥐에 대한 재해석으로, 팥쥐의 시선으로 드라마를 푼 것입니다.

역시 발상을 전환한 경우죠.

<살인의 추억>에서는 꽃미남 연쇄살인범이라는 신선한 설정이 있었습니다.

‘밥은 먹고 댕기냐’ 로 유명한 박해일이 연기한 꽃미남 연쇄 살인범

그간의 살인범은 우락부락한 이미지였는데, 그 기존 이미지를 깬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금자씨>에서는 악인 김선생(최민식)에 대한 분노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모두 합



의해 법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처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법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복수한다는 설정이 인간의 복수에 대한 욕망충족과 

함께 관객으로 대리만족을 느꼈다 합니다.


